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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코 프라하국립 극장

애 크로플로스의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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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년 전 이미 한국에 소개된 그의 작품

1 920년  대 해외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젊은 작가인 카랠 차페크(1890∼  1938)의
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두었고

동아시아 지역에까지 알려지게 퇴었다. ‘로봇' 

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한 차페크의 가장 유명한 희곡

『
R.∪ R (로숨의 유니버설 로봇)』은 1920년 체코어로 출판된 후 3년 만에 일본어로 나왔는데, 당시 한국의 작가

,

평론가 등 인텔리계층 대부분은 일본문화를 수용하고 있었기에 차페크의 작품 역시 한국에 곧 소개되었다

차페크는 한국 평론가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. 차페크에 관심을 보인 작가 중에는 소설가 이광수도 있다

그는 1923년  
『
R.∪ .R 』에 관한 기사를 처음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했다. 2년  뒤 소설가이자 문학 평론가인 김

, 기진은 동아일보에 차페크에 관한 두 편의 글을 기고했다. 차페크의 희곡 
『R ∪ R.』 은 

「
개벽」에 박영희의 번역으

로 네 번에 걸쳐 연재되었는데, 이는 체코 희곡은 물론 서구 희곡 중에서도 한국어로 소개된 최초의 작픕이었다

연극평론가 김우진은 1926년 『구미극작가론』에 차페크를 소개하고 그의 희곡을 한국 무대에 올리기를 원했으나

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. 1928년 차페크의 
『곤충의 생활(ㅜhe lnsect P'ay)』 의 한국 공연을 준비했지만 공연이

현실화 되지는 못했다

그후 차페크는 반세기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48년 이후 공산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

한국과의 교류는 단절되었고 1 970년  대 초에 와서 차페크의 반전드라마 〈어머니〉가 한국무대에 다시 등장했다

이후 차페크의 『R ∪ R』 이 다시 번

역 ·출판되었고 최근 10여 년간 
『토룡

뇽과의 전쟁』, 
『
효르두발』, 

『
유성』, 

『
평

범한 인생』 등 차페크의 다양한 책들읕

한국 서점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되었

다. 올 하반기에는 
『마크로풀로스의 비

밀』을 포함해 세 작품 이상의 차페크

희곡이 출판될 예정 이 다

(글 야로슬라브 올샤 주한 체코공화국 대사)

『
도룡뇽과의 전쟁」 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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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페크의 대표작 
『R ∪ R(로숨의 유니버설 로봇)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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